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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두달에 한번씩은 꼭 뵙고 있지요? 세월이 굉장히 빨라

서 두달이 마치 일주일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우

리 위원회 이름이 안전안심위원회인데요, 안전안심의 과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

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도 그런 과제들이 생기고 있

지요. 침대에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급히 수만개의 침대를 수

거하고 해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위험하다

는 것을 몰라서 썼겠지만, 그것을 밝혀내고 난 뒤에는 그것을

황급히 수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하다

면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인지,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위험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설명해도

또 안심을 못하시는 상태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사회가 빨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선진 사회로 갔으면 좋겠

다는 마음이 드네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도덕의 궤적’

이라는 책입니다. ‘모럴아크(The Moral Arc)’라는 책인데, 과학

기술이 인류 생활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이

야기가 나옵니다. 전염병을 극복한 것도 과학기술이었고, 미신

을 극복한 것도 과학기술이었고, 마녀사냥 같은 말도 안되는

심판제도가 없어진 것도 과학기술 덕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지

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전안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제들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다

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

늘도 여러분께서 좋은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

늘 새롭게 오신 두분 교수님,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저희들에

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